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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문의 자유
신착！E: 쟁

어떤 교파의 교역자의 모임에서 서남동 교수의 통일교회론 때문 

에 연대총장에게 항의하도록 했다고 한 다 (『크리스찬 신문』). 변형된 

종교재판이 연상되어 소름이 끼친다. 교회를 걱정해서 하는 일로 안 

다. 그러나 그의 주장에 대해서 이론이 있으면 이론을 펴라. 논은 논 

으로 대하라! 우리에게는 종교 재판권은 없다. 저들이 그렇게 생각하 

고 있다면 그것은 저들이 중세기적 몽상에 잠겨 있는 증거이다. 왜 

한국 교회는 진리를 밝히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남을 규탄하는 결 

의만 장기로 아는가?

신학은 학이다. ‘學’ 에는 냉정한 비판과 분석의 자유가 있어야 

한다. 이러한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‘學’ 의 성장은 없다. ‘學’ 은 

‘學’ 으로 대결해야 한다. 나는 통일교회에 대한 서 교수의 論에 대한 

반대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. 그것이 불가능하면 오히려 자기반성에 

몰두해야 할 것이다. 통일교회가 왜 그처럼 성장하는지，신흥종교가 

왜 그토록 활기를 띠는지，그 책임을 한 사람의 의견에 돌리기 전에 

교회 전체가 자신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.

조선일보에 한철하 교수와 서 교수와의 논쟁이 몇 차례 실려졌 

다. 그러나 그것은 참 논쟁의 정도가 못 된다. 7-8매 정도의 글로써 

어떻게 논쟁이 가능한가? 통일교회가 정말 문제인가9 그러면 그것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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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문제로 하는 교회가 주권해서 신학 토론회를 열라. 그래서 그것 

을 문서화하라. 그럼으로써 듣는 자, 독자에게 시비를 가릴 권리를 

주라. 더욱이 서 교수 한 사람 때문에 연대에 학생 보내는 것이 겁이 

난다면 빨리 그 반론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.

나는 통일교회 원리론을 결코 서 교수처럼 평가하지 않는다. 아 

니 오히려 그 책을 읽고 흥분했다.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저 

들이 성서를 제멋대로 적용하기 때문이다. 저들은 마디마다 성서를 

내세우나 실은 이미 형성된 어떤 견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서를 

시녀로 전락시켜 버린다. 성서, 성서하면서도 성서에 대한 연구가 오 

늘날 얼마나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랑곳 없이 제멋대로 아전 

인수하는 그 불성실에 염증을 느꼈다. 저들의 성서 해석을 보면 원칙 

적으로 축자영감설에 입각했다. 그만큼 성서의 어느 한 마디를 절대 

적인 것으로 내세워 자기들의 주장을 그 위에 쌓는다. 그러나 반면에 

성서 전반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상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 

도 없이 서슴지 않고 묵살 또는 제거를 감행한다. 그런 부분은 자기 

들이 이미 세운 체계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.

그런데 저들의 성서해석방법은 저들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바 

로 남을 규탄하기를 잘 하는 한국의 절대다수의 교회의 그것을 그대 

로 이어 받은 것이다.

그리스도교 이름을 그대로 표방하는 신흥종교치고 성서를 그 뒷 

받침으로 하지 않은 것이 없다. 그런데 그 특징은 바로 위와 같은 성 

서해석방법이다. 따라서 피차 〇 }무리 논쟁해도 승패는 있을 수 없다. 

한 쪽이 성서에서 자기 주장에 맞는 구절을 골라 내세우면 다른 쪽은 

또 다른 구절을 내세움으로써 평행선만 있게 된다. 그러니 결국 시비 

는 가려지지 않는다. 따라서 서로 규탄적인 선언이나 하게 된다.

그리스도교一특히 한국의一는 정말 자기정비를 할 때가 왔다. 

재고품이나 들추어서 이단규정이나 할 때가 아니라 정말 침체한 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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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반성해야 할 때다. 무엇보다도 성서 해석 

의 거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. 성서를 절대적으로 내세우면서 그 연 

구에는 암송하는 정도, 아니면 이미 있는 교리의 시녀로 사용하는 따 

위의 불성실에 대해서 비장한 각오로 수술도를 들어야 할 것이다. 그 

러기 전에는 신흥종교의 성서 도용을 막을 길이 없다.

하여간 이제는 상호규탄이 아닌 신학논쟁이 필요하다. 쟁 (爭)자 

가 폐단을 일으킨다면 의 (義)로 바꾸어도 좋을 것이다. 신학논쟁은 절 

대 필요하다. 그것은 어느 쪽이 다른 한 쪽을 정복한다는 전제를 앞 

세울 필요는 없다. 진지한 논의는 서로 바로 이해하고 서로 반성하는 

데서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.


